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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
            본 연구는 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능성 누진렌즈와 변색렌즈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용 의향을 조사하여, 특수 안경 렌즈의 소비자 수용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2020년 6월 1일부터 26일까지 20대 성인 134명(전공자 47명, 비전공자 8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일반적 특성, 렌즈 인식 여부, 사용 경험 및 설명 후 사용 의향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료는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p<0.05).

          

          
            결과 :
            기능성 누진렌즈와 변색렌즈에 대한 인지도는 모두 전공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1), 비전공자의 경우 정보 제공 후 사용 의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두 렌즈 모두 사용 의향 형성에는 미적 요소보다 눈 피로 감소 및 자외선 차단과 같은 기능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변색렌즈의 경우 변색되는 외관에 대한 거부감이 미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
            20대 소비자는 특수 렌즈에 대한 초기 인식은 낮으나,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제공될 경우 사용 의향이 증가할 수 있는 잠재적 소비자층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능 중심의 정보 제공과 연령 특성을 고려한 상담 전략이 특수 렌즈 보급 확대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level of awareness and usage intention regarding functional progressive addition lenses (FPALs) and photochromic lenses among consumers in their twenties, and to analyze consumer acceptance characteristics of special ophthalmic lenses.

          

          
            Methods: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1 to June 26, 2020, involving 134 adults in their twenties, including 47 optometry-related majors and 87 non-major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awareness of lenses, usage experience, and usage intention after receiving inform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d the chi-square test, with a significance level set at p<0.05.

          

          
            Results:
            Awareness of both functional progressive addition lenses and photochromic lenses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majors than non-majors (p<0.001). Among non-majors, usage intention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receiving information about the lenses. For both types of lenses, functional factors such as reduction of eye fatigue and ultraviolet protection had a greater influence on usage intention than aesthetic factors. In the case of photochromic lenses, resistance to changes in lens color was identified as the primary reason for non-use.

          

          
            Conclusions:
            Consumers in their twenties demonstrated low initial awareness of special ophthalmic lenses; however, usage intention increased when functional information was provid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unction-oriented information delivery and age-specific counseling strategies are important for expanding the adoption of special ophthalmic l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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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국내 안경 산업은 저가 프랜차이즈 안경원의 확산과 과도한 가격 경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소비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1]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경원은 기존의 단순 시력교정용 안경 판매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성과 부가가치를 갖춘 특수 안경 렌즈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는 안경 산업의 수익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현대인의 생활 양식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근거리 작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눈의 피로, 조절 기능 부담, 시각적 불편을 호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2,3] 특히 20대는 학업 및 여가 활동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가 높은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노안이나 안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는 인식으로 인해 특수 렌즈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능성 누진렌즈(functional progressive addition lens, FPAL)는 원거리와 근거리 도수를 하나의 렌즈에 적용하여 수정체 조절 부담을 완화하고, 근거리 작업 시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된 렌즈이다. 기존 노안용 누진렌즈에 비해 가입도가 낮아 왜곡 영역이 적고 시야 도약(visual jump)이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적응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4,5] 선행연구에서는 기능성 누진렌즈가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연령층에서 양안시 기능 개선과 시각적 편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해당 렌즈의 수요가 제한적이며, 특히 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수용도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변색렌즈(photochromic lens)는 자외선 강도에 따라 렌즈의 색이 변화하여 실외에서는 선글라스 기능을 수행하고, 실내에서는 투명한 상태로 복원되는 기능성 렌즈이다. 변색렌즈는 자외선 차단을 통해 눈부심 감소와 함께 백내장 및 황반변성과 같은 자외선 관련 안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국내외 연구에서도 변색렌즈의 변색 속도, 복원 특성 및 착색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변색되는 외관에 대한 부담감과 미적 선호로 인해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특히 20대 소비자는 안경 착용 목적이 단순한 시력 교정을 넘어 미용 및 패션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렌즈 선택 시 기능성과 함께 외관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9,1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능성 누진렌즈와 변색렌즈와 같이 임상적 유용성이 검증된 특수 렌즈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인식 수준과 수용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제 시장 확대나 사용률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능성 누진렌즈와 변색렌즈에 대한 인식 수준, 사용 경험 및 사용 의향을 조사하고, 안경광학 전공 여부와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젊은 소비자층의 특수 렌즈 수용 특성을 파악하고, 안경 임상 현장 및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대상 및 방법
      
        1. 실험대상
        본 연구는 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능성 누진렌즈와 변색렌즈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용 의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 설문 도구(Google Forms)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세부터 29세까지의 성인으로, 총 13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중 안경광학 전공자(안경광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는 47명(35.1%), 비전공자는 87명(64.9%)이었다. 모든 참여자는 설문 참여 전 연구 목적과 설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았으며, 자발적 동의 하에 설문에 응답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 식별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설문조사 연구로,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응답의 비밀을 보장하였다.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2. 연구 설계 및 설문 구성
        본 연구는 단면적 설문조사 연구(cross-sectional survey study)로 설계되었다. 설문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능성 누진렌즈에 대한 인식 및 사용 경험, 변색렌즈에 대한 인식 및 사용 경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렌즈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후 사용 의향 변화를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연령, 전공 여부, 직업 유무,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포함하였다. 또한 생활 습관과 관련하여 근거리 작업 시간, 활동량, 선글라스 착용 빈도, 햇빛 노출량, 실내외 이동 빈도를 조사하였다.

        

        
          2.2. 기능성 누진렌즈에 대한 인식
          기능성 누진렌즈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인지 경로, 사용 경험, 사용 만족도 및 미사용 이유를 조사하였다. 렌즈에 대한 설명 제시 후, 사용 의향의 유무와 사용 의향이 형성되거나 형성되지 않은 이유를 복수 선택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기능성 누진렌즈 설명은 원거리와 근거리 도수를 하나의 렌즈에 적용하여 조절 부담을 완화하고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3. 변색렌즈에 대한 인식
          변색렌즈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인지 경로, 사용 경험 및 만족도, 미사용 이유를 조사하였다. 이후 변색렌즈의 기능(자외선 차단, 실내외 자동 변색)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뒤 사용 의향과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또한 변색렌즈와 착색렌즈 중 선호도를 비교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3. 통계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각 문항의 응답 분포는 빈도 및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전공 여부 및 개인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와 사용 의향의 차이는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X2-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Fisher의 정확 검정을 고려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설문 참여자의 특성
        설문조사 결과, 안경광학 전공 응답은 전공자 47명(35.1%), 비전공자 87명(64.9%)이었으며, 성별 응답은 남성 56명(41.8%), 여성 78명(58.2%)이다. 직업이 있는 사람은 총 20명(14.9%)이며 그 중 안경 관련 종사자는 6명(4.47%)이다. 안경 착용자는 총 110명(82.09%)이며 그 중 시력 교정 목적 94명(70.1%), 눈 보호 목적 13명(9.7%), 미용 목적 3명(2.2%)으로 시력 교정 목적으로 착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총 66명(49.3%)으로 시력 교정 목적 43명(32.1%), 미용 목적 23명(17.2%)으로 나타났다.

        근거리 작업량과 활동량의 경우 비율이 상대적으로 균등하였지만, 선글라스 착용 빈도, 햇볕 노출량, 실내외를 오가는 빈도의 경우 대부분 적은 쪽에 인원이 치우쳐져 있었다. 선글라스 착용 빈도는 102명(76.1%)이 거의 드물게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에서는 착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햇빛 노출량 또한 3-6시간이 49명(36.6%), 3시간 이하가 38명(28.4%)로 비교적 외부 활동 시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외를 오가는 빈도의 경우에도 110명(82.1%)가 빈도가 적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분포는 설문대상자가 20대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정 부분에 설문대상자가 몰려있어 선글라스 착용 빈도, 햇볕 노출량, 실내외를 오가는 빈도의 경우에는 기능성렌즈와 변색렌즈 사용에 대한 통계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각 특성의 자세한 수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participants
          
          

        

        
          
            
              	Category
              	Variable
              	N (%)
            

          
          
            	Gender
            	Male
            	56 (41.8)
          

          
            	Female
            	78 (58.2)
          

          
            	Major
            	Optometry-related
            	47 (35.1)
          

          
            	Non-major
            	87 (64.9)
          

          
            	Whether or not wearing glasses
            	Yes
            	Vision correction
            	94 (70.1)
          

          
            	Eye protection
            	13 (9.7)
          

          
            	Cosmetic
            	3 (2.2)
          

          
            	No
            	24 (17.9)
          

          
            	Whether or not wearing contact lenses
            	Yes
            	Vision correction
            	43 (32.1)
          

          
            	Cosmetic
            	23 (17.2)
          

          
            	No
            	68 (50.7)
          

          
            	Near work time
            	≥ 10 hours
            	40 (29.9)
          

          
            	6-8
            	46 (34.3)
          

          
            	4-6
            	34 (25.4)
          

          
            	2-4
            	10 (7.5)
          

          
            	≤ 2 hours
            	4 (3.0)
          

          
            	Activity level
            	Very high
            	14 (10.4)
          

          
            	High
            	44 (32.8)
          

          
            	Low
            	41 (30.6)
          

          
            	Very low
            	35 (26.1)
          

          
            	Frequency of wearing sunglasses
            	Very frequent
            	2 (1.5)
          

          
            	Frequent
            	12 (9.0)
          

          
            	Rare
            	18 (13.4)
          

          
            	Very rare
            	102 (76.1)
          

          
            	Daily sunlight exposure (hours)
            	≥ 12 h
            	3 (2.2)
          

          
            	9–12 h
            	12 (9.0)
          

          
            	6–9 h
            	32 (23.9)
          

          
            	3–6 h
            	49 (36.6)
          

          
            	≤ 3 h
            	38 (28.4)
          

          
            	Frequency of indoor–outdoor movement
            	Yes
            	24 (17.9)
          

          
            	No
            	110 (82.1)
          

          
            	Total
            	134 (100)
          

        

        

      

      
        2. 기능성 누진렌즈와 개인 특성의 상관관계
        
          2.1.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렌즈 인지 차이
          기능성 누진렌즈에 대한 인지도는 안경광학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0.001). 전공자는 설명 후 사용 의향이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비전공자는 정보 제공 후 사용 의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전공자와 비전공자 각각이 기능성 누진렌즈를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공자는 41명(87.2%), 비전공자는 27명(31%)만이 알고 있었다. 전공자의 경우 전공 수업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34명(82.9%)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공자의 경우 안경원에서 설명을 들어 알게 된 경우가 13명(48.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의 렌즈 인지 정도의 차이를 보아, 전공 지식을 배우는 전공자와 달리 비전공자는 기능성 렌즈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2. 근거리 작업 시간과 기능성 누진렌즈 사용 의향 간의 관계
          근거리 작업 시간과 기능성 누진렌즈 사용 의향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6시간 이상 근거리 작업자의 경우 사용 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5).

          근거리 작업량이 6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에 따라 기능성 누진렌즈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을 때, 많은 그룹과 적은 그룹의 이유 선택 비율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기능성 누진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가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인원은 근거리 작업량이 6시간 이상인 경우 17명, 미만인 경우 5명으로, 작업량이 많은 집단에서 기능성 누진렌즈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격 부담을 더 많이 응답하였다. 이어서 ‘피로 감소 효과가 필요하지 않다’를 선택한 사람은 6시간 이상인 그룹, 6시간 미만인 그룹에서 각각 17명(19.77%), 5명(10.42%)으로 근거리 작업량이 많은 쪽이 좀 더 높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다. 그 외 다른 문항은 두 그룹의 선택 비율이 비슷했다. 따라서 근거리 작업시간에 따른 기능성 누진렌즈의 사용 여부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1). 반면 근거리 작업량과 사용 의향이 생긴 이유를 살펴봤을 때, 근거리 작업량이 많은 그룹의 ‘눈 건강이 걱정된다’, ‘피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는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Fig. 2). 이를 통해 근거리 작업량이 많은 사람은 눈 피로 감소, 눈 건강에 비교적 관심을 가질 경향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Fig. 1. 
				
            

            
              Reasons for not using functional progressive addition lens according to near work time.
            
            

            

          

          
            
            

            Fig. 2. 
				
            

            
              Reasons for increased usage intention of functional progressive addition lens.
            
            

            

          

          전체 응답자 134명 중 기능성 누진렌즈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8.2%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를 전공 여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안경광학 전공자군(N=47)에서는 5명(10.6%)이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4명(80.0%)이 렌즈 사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공자군(N=87)의 경우 6명(6.9%)이 사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5명(83.3%)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모두 사용 경험자 대다수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전체적인 사용 경험자의 모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실제 사용자들의 긍정적 수용도는 확인되었다.

          
            Table 2. 
				
            

            
              Awareness and usage intention of FPAL (Functional progressive addition lens) according to major
            
            

          

          
            
              
                	Variable
                	Major (N=47)
                	Non-major (N=87)
                	
              

            
            
              	Awareness (%)
              	41/47 (87.2)
              	27/87 (31.0)
              	χ2=38.129
df=1
p<0.001*
            

            
              	Usage experience (%)
              	5/47 (10.6)
              	6/87 (6.9)
              	χ2=0.411
df=1
p=0.520
            

            
              	Usage intention after explanation (%)
              	2/42 (4.8)
              	38/81 (43.7)
              	χ2=22.947
df=1
p<0.001*
            

          

          
            
              Statistical test: Chi-square test, For cells with expected counts <5, Fisher’s exact test was additionally considered.*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Table 3. 
				
            

            
              FPAL (Functional progressive addition lens) usage intention according to near work time
            
            

          

          
            
              
                	Near work time
                	Usage intention (%)
                	No intention (%)
                	
              

            
            
              	≥ 6 h/day (N=86)
              	25 (29.1)
              	22 (25.6)
              	χ2=3.020
df=1
p=0.082
            

            
              	< 6 h/day (N=48)
              	15 (31.3)
              	4 (8.3)
            

          

          
            
              Statistical test: Chi-square test, For cells with expected counts <5, Fisher’s exact test was additionally considered
            

          

          

          성별에 따른 기능성 누진렌즈의 사용 의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4명 중 남성은 56명 중 15명(26.79%)이 사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78명 중 25명(32.05%)이 사용 의향을 밝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사용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렌즈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두 집단 모두 피로 감소 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으며, 사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남성의 86.67%(13/15명), 여성의 92.00%(23/25명)가 이를 선택하였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근거리 작업량 증가에 따른 시각적 피로도 완화를 기능성 렌즈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변색렌즈에 대한 인식
        변색렌즈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 경험은 전공생들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공자는 44명(93.6%), 비전공자는 36명(41.8%)이 변색렌즈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알게 된 경로는 전공자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고,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52.8%)와 안경원에서 설명을 들은 경우(44.4%)가 가장 많았다. 알고 있는 비율의 차이를 보아 비전공자는 전공자에 비해 변색렌즈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명을 들은 후 사용 의향이 증가한 것은 비전공생들에게서만 19명(21.8%) 관찰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2).

      

      
        4. 변색렌즈와 착색렌즈에 대한 선호도 비교
        설문조사 응답자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변색렌즈보다 착색렌즈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색렌즈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자외선을 알아서 차단’, ‘선글라스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음’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으며(Fig. 3), ‘착색렌즈를 선호하는 이유로 ‘변색렌즈가 변색하는 것을 불호’, ‘착색렌즈가 더 친숙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Fig. 4). 따라서 20대에서는 변색렌즈를 사용한 안경보다는 착색렌즈를 이용한 일반 선글라스가 더 사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Fig. 3. 
				
          

          
            Reasons for preferring photochromic lenses by major and gender.
          
          

          

        

        
          
          

          Fig. 4. 
				
          

          
            Reasons for preferring tinted lenses by major and gender.
          
          

          

        

        본 연구는 20대 소비자의 기능성 누진렌즈 및 변색렌즈에 대한 수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전공 유무와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근거리 작업 시간이라는 기능적 환경 요인이 기능성 누진렌즈 사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외 선글라스 착용 빈도 및 외부 활동량 등의 개인 특성은 응답의 편중으로 인해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고 응답자의 비율만 제시하였다. 전공 여부에 따른 특수렌즈의 인지도와 사용 의향에서는 20대 비전공자의 경우에서 기능성 누진렌즈와 변색렌즈 모두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정보 제공 이후 사용 의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20대 소비자가 특수렌즈의 기능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해당 렌즈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변색렌즈의 경우, 비전공자에서 설명 후 사용 의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호도 비교에서는 착색렌즈가 더 선호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변색렌즈의 기능적 장점이 충분히 인식되더라도, 20대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외관 변화와 패션 요소가 렌즈 선택에 중요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안경이 단순한 시력 교정 도구가 아닌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된다는 선행연구의 보고와도 일치한다.[11,12]

        
          Table 4. 
				
          

          
            Awareness and usage intention of photochromic lenses according to major
          
          

        

        
          
            
              	Variable
              	Optometry Major (N=47)
              	Non major (N=87)
              	
            

          
          
            	Awareness (%)
            	44/47 (93.6)
            	36/87 (41.8)
            	χ2=32.474
df=1
p<0.001*
          

          
            	Usage experience (%)
            	10/47 (21.3)
            	5/87 (5.7)
            	χ2=5.918
df=1
p=0.015*
          

          
            	Usage intention after explanation (%)
            	0/37 (0.0)
            	19/82 (29.2)
            	χ2=9.180
df=1
p=0.002*
          

        

        
          
            Statistical test: Chi-square test, For cells with expected counts <5, Fisher’s exact test was additionally considered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Table 5. 
				
          

          
            Preference for photochromic vs. tinted lenses
          
          

        

        
          
            
              	Group
              	Photochromic (%)
              	Tinted (%)
              	
            

          
          
            	Overall (N=134)
            	40 (29.9)
            	94 (70.1)
            	
          

          
            	Major
            	Optometry
            	11 (23.4)
            	36 (76.6)
            	χ2=1.437
df=1
p=0.231
          

          
            	Non
            	29 (33.3)
            	58 (66.7)
          

          
            	Gender
            	Male
            	19 (33.9)
            	37 (66.1)
            	χ2=0.667
df=1
p=0.414
          

          
            	Female
            	21 (26.9)
            	57 (73.1)
          

        

        
          
            Statistical test: Chi-square test, For cells with expected counts <5, Fisher’s exact test was additionally considered
          

        

        

        기능성 누진렌즈의 경우, 근거리 작업 시간과 사용 의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거리 작업량이 많은 집단에서 눈 피로 감소 및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용 의향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기능성 누진렌즈의 임상적 효과가 객관적 작업 시간 보다는 주관적 불편 인식과 증상 경험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는 근거리 작업 시간 자체보다, 피로도·불편감·조절 부담에 대한 문진이 기능성 누진렌즈 처방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20대 소비자는 특수렌즈에 대한 초기 인식은 낮지만,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개인화된 상담이 제공될 경우 충분한 수용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다. 이는 특수 렌즈의 보급 확대가 가격 인하나 제품 다양화뿐만 아니라, 안경사의 설명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크게 의존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20대 소비자에 한정된 설문조사 연구로, 결과를 전 연령층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개인 특성 분석에서는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을 포함한 연령별 비교 연구와 실제 렌즈 착용 실험을 병행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특수렌즈의 임상적 효과와 소비자 인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는 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능성 누진렌즈와 변색렌즈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용 의향을 조사하여, 특수 안경 렌즈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 렌즈 모두 전공 여부에 따라 인지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렌즈에 대한 정보 제공 이후 사용 의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기능성 누진렌즈의 경우, 근거리 작업량이나 활동량과 같은 생활 패턴보다는 눈의 피로도 및 눈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사용 의향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성 누진렌즈가 특정 작업 환경보다는 시각적 불편을 인지하는 소비자에게 선택되는 렌즈임을 시사한다.

      변색렌즈의 경우,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에서 사용률과 선호도가 높지 않았으며, 특히 변색되는 외관에 대한 거부감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용 의향이 형성된 집단에서는 미적 요소보다는 자외선 차단 및 실내외 자동 전환이라는 기능적 장점이 주요 선택 이유로 작용하였다. 이는 변색렌즈가 패션 아이템보다는 눈 보호를 위한 기능성 렌즈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대 소비자는 특수 렌즈에 대한 사전 인식이 낮지만,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제공될 경우 구매 의향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잠재적 소비자층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특수 렌즈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연령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과 기능 중심의 판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cknowledgments
      본 과제(결과물)는 2025년도 교육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강원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2025-RISE-10-001)

    

    

  
    
      

      
        
          Appendix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만 나이X)
          

          ① 20 ② 21 ③ 22 ④ 23 ⑤ 24 ⑥ 25 ⑦ 26 ⑧ 27 ⑨ 28 ⑩ 29

          
            3. 안경 착용 여부
          

          ① 미용 목적으로 착용 (예 : 알 없는 안경, 패션 선글라스) ② 시력 교정 목적으로 착용

          ③ 눈 보호 목적 착용 (예 : 청광 차단, 자외선 차단) ④ 미착용

          ⑤ 기타

          
            4.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
          

          ① 착용(미용목적) ② 착용(시력 교정 목적) ③ 미착용

          
            5. 직업(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직업이 있으신 경우, 전공과 함께 직업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준비생과 같은 경우는 전공과 함께 기타를 선택해주세요.
          

          ① 안경광학과 전공 재학생 ② 안경광학과 대학 졸업생

          ③ 타 전공 대학 재학/졸업생 ④ 안경사

          ⑤ 안경 관련 직업(렌즈 회사, 검안사 등) ⑥ 안경 관련 없는 직업

          ⑦ 기타

          
            <기능성 누진 렌즈에 대한 인식 설문>
          

          아래는 설문자의 경향 조사입니다. 주관에 따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6. 본인은 평소 근거리 작업(스마트폰 열람, 컴퓨터 작업, 독서 등 30~40 cm 정도 거리에서 보는 활동)을 얼마나 합니까?
          

          ① 하루 2시간 이하 ② 하루 2~4시간

          ③ 하루 4~6시간 ④ 하루 6~8시간

          ⑤ 하루 10시간 이상

          
            7. 본인은 레저활동과 같은 격한 활동을 즐기는 편입니까? (*코로나 발생 전, 일상을 생각했을 경우)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기능성 누진렌즈란?
          

          우리 눈은 보고자 하는 물체와 눈 사이의 거리에 따라 물체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 눈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가까운 물체일수록 많은 힘이 들어가고, 먼 물체일수록 적은 힘이 들어갑니다.

          이 때 기능성 누진렌즈는 한 렌즈 안에 먼 거리, 가까운 거리를 보기 위한 도수가 함께 들어 있어 눈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부족한 힘을 보충해줍니다. 그로 인해 눈의 피로감, 긴장감, 건조감 등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원거리와 근거리 도수를 하나의 렌즈에 같이 넣는 과정에서 렌즈의 양쪽에 왜곡이 발생하여 렌즈의 양쪽으로 물체를 보게 되면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 초록색 부분) 그렇기에 처음 착용 시 시선 처리 적응기간이 약간 필요합니다만, 원거리와 근거리의 도수 차이가 크지 않고 왜곡 발생 부분이 적기 때문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노안용 누진렌즈도 이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기능성렌즈에 적응하면 추후 착용할 누진렌즈에도 적응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운동과 같은 활동적인 일을 할 시에는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격은 보통 10만원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브랜드별 가격 상이

          
            
            

            

            
              기능성 누진 렌즈 구조
            
            

            

          

          
            8. 앞에서 설명하는 기능성렌즈(피로감소렌즈, 근시완화렌즈, 사무용렌즈라고도 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 9번으로 ② 아니오 → 15번으로

          
            9.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안경원에서 설명을 들었다 ②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③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 ④ 학교에서 배웠다

          ⑤ 기타

          
            10. 직접 사용해보았습니까?
          

          ① 예 → 11번으로 ② 아니오 → 14번으로

          
            11. 사용 시 만족스러웠습니까?
          

          ① 예 → 12번으로 ② 아니오 → 13번으로

          
            12. 만족스러웠다면 이유를 선택해주십시오.(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근거리 작업 시 눈이 덜 피로하다 ② 근용 안경과 원용 안경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③ 모든 거리가 선명하게 보인다. ④ 기타

          
            13. 불만족스러웠다면 이유를 선택해주십시오.(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기대보다 피로 감소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② 시야가 좁아진 게 느껴졌다

          ③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④ 안경 착용 자체가 불편하다

          ⑤ 기타

          
            14. 사용해 보지 않은 이유를 선택해주십시오.(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피로 감소 효과를 신뢰하지 못한다 ② 아직 피로 감소 효과가 필요하지 않다.

          ③ 렌즈 가격이 부담스럽다 ④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

          ⑤ 안경 착용 자체가 불편하다

          ⑥ 근거리 작업 시에만 안경을 착용하여 원근거리를 번갈아 보는 기능성 안경이 필요하지 않다.

          ⑦ 기타

          
            15. 앞 설명을 보고 기능성 렌즈를 사용해 볼 의향이 생겼습니까?
          

          ① 예 → 16번으로 ② 아니오 → 17번으로

          
            16. 사용할 의향이 생겼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피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②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해서 눈 건강이 걱정된다.

          ③ 노안이 오기 전에 누진 렌즈에 적응하고 싶다.

          ④ 근용 안경과 원용 안경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할 것 같다.

          ⑤ 기타

          
            17. 사용해 볼 의향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피로 감소 효과를 신뢰하지 못한다.

          ② 아직 피로 감소 효과가 필요하지 않다.

          ③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

          ④ 렌즈 가격이 부담스럽다.

          ⑤ 근거리 작업 시에만 안경을 착용하여 원근거리를 번갈아 보는 기능성 안경이 필요하지 않다.

          ⑥ 운동 시 안경을 착용하기 때문에 시야가 불편할 듯하다

          ⑦ 안경 착용 자체가 불편하다.

          ⑧ 기타

          
            <변색렌즈에 대한 인식 설문>
          

          
            18. 본인은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9. 본인은 뜨거운 햇볕에 얼마나 노출되는 편입니까?(코로나 발생 전, 일상을 생각했을 경우)
          

          ① 일주일에 3시간 이하 ② 일주일에 3~6시간

          ③ 일주일에 6~9시간 ④ 일주일에 9~12시간

          ⑤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20. 본인은 실내외를 자주 오가는 편입니까?(예: 택배기사 같은 직업이라면 자주 오가는 편/실내or실외 한 쪽에만 오래 있다면 그렇지 않은 편)
          

          ① 네 ② 아니오

          
            변색렌즈란?
          

          변색렌즈는 자외선 양에 따라 렌즈 색이 바뀌는 안경 렌즈로, 실외에선 변색되어 선글라스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실내에선 원래색으로 돌아와 일반 안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때문에 선글라스를 따로 구매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자외선 강도에 따라 색의 진하기가 달라지고, 자외선 차단율은 기본적으로 80% 이상을 유지합니다. 변색속도는 최대 진하기로 변하는데 평균 3분, 색이 완전히 빠지는 데 평균 5분이 소요됩니다. 색이 빠질 때, 완벽하게 투명하게 돌아가지 않고 약간 색이 남고, 제품 특성상 오랜 시간 사용하면(자외선 노출) 변색 기능이 저하됩니다.

          가격은 보통 9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브랜드별 가격 및 변색시간 상이

          
            
            

            

            
              자외선 양에 따른 변색 정도
            
            

            

          

          
            
            

            

            
              다양한 색상 존재
            
            

            

          

          
            21. 앞에서 설명하는 변색렌즈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① 네 → 22번으로 ② 아니오 → 28번으로

          
            22. 알고 계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안경원에서 설명을 들었다. ② 안과에서 설명을 들었다.

          ③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④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

          ⑤ 학교에서 배웠다 ⑥ 기타
				

          
            23. 직접 사용해보았습니까?
          

          ① 네 → 24번으로 ② 아니오 → 27번으로

          
            24. 사용했을 때 만족스러웠습니까?
          

          ① 네 → 25번으로 ② 아니오 → 26번으로

          
            25. 만족스러웠다면 이유를 선택해주십시오.(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외관적으로 변색되는 것이 마음에 든다. (예 : 멋있다, 세련되다 등)

          ② 실내외를 오갈 때 알아서 자외선 차단을 하여 편리하다.

          ③ 선글라스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④ 선글라스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⑤ 기타

          
            26.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이유를 선택해주십시오.(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변색 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진하다, 너무 연하다 등)

          ② 생각보다 눈에 띄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

          ③ 투명한 색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④ 완벽하게 투명해지지 않고 색이 약간 남아있다.

          ⑤ 자외선 차단 기능이 만족스럽지 않다.

          안경 착용 자체가 불편하다.

          기타

          
            27. 사용해보지 않은 이유를 선택해주십시오.(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미용적으로 변색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 : 촌스럽다, 눈에 띈다 등)

          ② 변색렌즈보다 착색렌즈(선글라스 렌즈)를 더 선호한다.

          ③ 자외선 차단 기능이 필요 없다. ④ 자외선 차단 기능을 신용할 수 없다. ⑤ 렌즈 가격이 부담스럽다.

          ④ 안경 착용 자체가 불편하다.

          ⑤ 기타

          
            28. 앞 설명을 보고 변색렌즈를 사용해볼 의향이 생겼습니까?
          

          ① 네 → 29번으로 ② 아니오 → 30번으로

          
            29. 사용할 의향이 생겼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외관적으로 변색되는 것이 마음에 든다. (예 : 멋있다, 세련되다 등)

          ② 실내외를 오갈 때 알아서 자외선 차단을 하여 편리하다.

          ③ 선글라스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④ 선글라스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⑤ 기타

          
            30. 사용해볼 의향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미용적으로 변색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 : 촌스럽다, 눈에 띈다 등)

          ② 변색렌즈보다 착색렌즈(선글라스 렌즈)를 더 선호한다.

          ③ 자외선 차단 기능이 필요 없다.

          ④ 자외선 차단 기능을 신용할 수 없다.

          ⑤ 렌즈 가격이 부담스럽다.

          ⑥ 안경 착용 자체가 불편하다.

          ⑦ 기타

          
            변색렌즈vs착색렌즈(선글라스 렌즈)
          

          변색렌즈와 착색렌즈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지 알기 위한 문항입니다.

          착색렌즈란 선글라스에 기본적으로 끼워져 있던 렌즈, 틴트렌즈, 그라데이션렌즈 등을 포함한 색이 변하지 않는 렌즈를 뜻합니다.(사진 참조:진한 색 - 일반적인 선글라스 렌즈/연한 색 - 틴트 렌즈/그라데이션 - 그라데이션 렌즈)

          일반적으로 변색렌즈보다 착색렌즈의 색상이 더 다양하고, 색이 바뀌는 기술을 도입한 변색렌즈가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브랜드별 가격 상이

          
            
            

            

            
              착색렌즈 예시
            
            

            

          

          
            31. 변색렌즈와 착색렌즈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① 변색렌즈 → 32번으로

          ② 착색렌즈 → 33번으로

          
            32. 변색렌즈를 더 선호하는 이유를 선택해주십시오 (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외관적으로 변색되는 것이 마음에 든다. (예 : 멋있다, 세련되다 등)

          ② 실내외를 오갈 때 알아서 자외선 차단을 하여 편리하다.

          ③ 선글라스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④ 선글라스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

          ⑤ 기타

          
            33. 착색렌즈를 더 선호하는 이유를 선택해주십시오.(복수 선택 2개까지 가능)
          

          ① 착색렌즈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신용한다.

          ② 색이 변하는 것보다는 색이 변하지 않는 착색렌즈가 좋다.

          ③ 변색렌즈보다 쉽게 접하는 착색렌즈가 더 친근하다.

          ④ 착색렌즈가 변색렌즈보다 저렴하다.

          ⑤ 착색렌즈의 색상이 변색렌즈 보다 다양하다.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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